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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량 50%이상 감축 가능
매킨지, 에너지효율 향상 통해 … 일반 소비자에 대한 홍보가 생명

산업현장과 가정에서 적극적인 에너지효율 제고 노력이 이루어지면 향후 15년 안에 세계 에너지 소비량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매킨지 글로벌연구소가 주장했다.

New York Times 보도에 따르면, 매킨지 글로벌연구소는 최신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기술수준만으로도 에

너지 소비량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에너지효율 제고를 통해 가정과 기업 모두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

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에너지 절약형 콤팩트 형광전구와 단열장치, 태양열 온수장치 사용과 대기전원 절감,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등을 제시하면서 절감조치가 실행되면 2020년까지 연평균 2.2%로 예상되는 

에너지 수요증가율을 0.6%까지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많은 에너지 절약제품이나 방법들이 나와 있지만 소비자들이 정보가 부족하거나 구매습관을 바꿀 

정도로 에너지효율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품질표준 강화와 

정책적 인센티브 수정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이애나 퍼렐 매킨지 글로벌연구소장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면서 정통 경제학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높으면 자연히 에너지 절약제품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실세계에서는 그렇지 않

다면서 콤팩트 형광전구의 예를 들었다.

콤팩트 형광전구는 일반전구에 비해 전력 사용량을 75%나 절감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도 10배나 긴 에너지 

절약형 전구이나, 콤팩트 형광전구는 수년 전만 해도 일반전구에 비해 가격이 10배 정도 비쌌으며 전구 빛의 

색깔도 달랐지만 최근 들어서는 색깔도 바뀌고 가격도 일반전구에 비해 조금 비쌀 뿐이지만 소비는 크게 늘어

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콤팩트 형광전구와 일반전구의 가격 차이가 크게 줄어들면서 비록 구입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전

체적으로는 콤팩트 형광전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면서 경제적 이득이 분명한데도 아직도 많은 소

비자들이 콤팩트 형광전구를 선호하지 않는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

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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